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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재단 소식 ｜ 제34회 아산상 시상식 

제34회 아산상 시상식이 11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

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. 아산상은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뜻에 

따라 1989년 제정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를 격

려하고 우리 사회에 봉사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11월 

시상하고 있다. 대상인 아산상을 비롯해 의료봉사상, 사회봉사상 각 

1명, 복지실천상과 자원봉사상, 효행·가족상 3개 부문 각 5명 등 6

개 부문 수상자 18명(단체 포함)에게 총 10억 원의 상금을 수여한

다. 

2022년 제34회 아산상 대상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으로 고통 

받는 주민들을 치료하고, 모로코에서 2만 7,000여 명의 결핵 환자 치

료와 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한 외과의사 박세업 씨가 수상했다. 

의료봉사상은 국립소록도병원 공중보건의로 지원한 이후 27년간 

소록도 주민들을 돌본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의료부장이, 사회봉사

상은 미혼모,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 여성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

여성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착한목자수녀회가 수상했다. 

 우 리  사 회 를  따 스 하 게  하 는  이 들 과  함 께 하 다  

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

력한 이들을 시상하는 복지실천상에는 독립문평화의집 강경규 사무

국장, 대한성공회살림터 김동혁 사무국장,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김

태숙 수녀, 성민복지관 남영란 사무국장,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

터 홍유미 센터장이 선정됐다. 봉사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

온 봉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원봉사상은 범물2동산울림봉사회 강민

정 씨, 상암월드 구두수선점 김병록 씨,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김시

중 씨, 가수 션, 충북해능보육원 후원자협의회 허운 회장이 받았다. 

오랜기간 효행과 가족사랑을 실천해 우리 사회에 가정의 의미를 일

깨워준 이들을 시상하는 효행·가족상은 김덕순 씨, 박일호 씨, 위계

홍 씨, 이계숙 씨, 최이리나 씨에게 주어졌다. 

정몽준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“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

려운 이웃과 가족을 위해 헌신해오신 수상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

는 더욱 따뜻해지고 있다”면서 “재단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

면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”고 말했다.   글 편집부 

제34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(뒷줄 가운데)과 재단 이사, 명예자문위원들이 수상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. 


